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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11일, 본교의 재상봉 행사에서 우리 과를 졸업한 

지 25·50주년이 되는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. 재상봉 행

사에 참석한 65학번과 90학번 동문 선배들은 우리 과를 위

해 발전기금 4,500,000원을 기부해 주셨다.  

우리 박물관에서는 ‘서여 민영규의 1952년 10월, 전쟁피해 

문화재 30일의 기록’ 전시를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. 

민영규 선생님이 전쟁 당시 남긴 피해 문화재 사진, 조사기

록, 문서 등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5월 29일부터 7월 31

일까지 이어진다.

동문 선배들이 기부해 주신 사학과 발전기금은 연세사학연구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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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카라카를 온누리에

한국 중세의
사회적 연결망과 지식의 확장

문과대학 작은도서관 오픈

지난 5월 17일, 본교의 축제인 아카라카 행사가 있었다. 트

와이스, 빈지노, 지코, 레드벨벳, 아이유 등 화려한 게스트와 

함께 우리 과 학부생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.

오는 6월 21일, 본교 위당관 6층의 백주년기념홀에서 오후 

1시부터 연세사학연구회의 학술발표회가 개최된다. '한국 

중세의 사회적 연결망과 지식의 확장'이라는 주제로 모두 네 

편의 글이 발표될 예정이다. 

지난 5월 29일, 외솔관 지하 1층에 '작은도서관'이 문을 열

었다. '작은도서관'은 문과대 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

는 곳으로, 문과대 학생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

된다. 이 곳 '작은도서관'의 오픈을 기념해 우리 과의 선생님

들도 백여 권이 넘는 책을 기증하였다.


